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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 위한 사전 조사 결과 680건 접수
-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위해 5월 25일부터 실시 -

- 국토부에 우선 제출한 206건 중 182건 경·공매 유예·정지 의결 받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

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

680건 신청 접수했다고 밝혔다. 

시는 지난 5월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, 전세 

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·공매 유예·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

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. 그 결과 680

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. 

구분 계 강화 옹진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

전세피해
지원센터 416 0 0 2 1 385 0 3 10 7 8

미추홀구 264 0 0 0 0 264 0 0 0 0 0

계 680 0 0 2 1 649 0 3 10 7 8
  

※ 미추홀구 유예미정(대부업체) 168건 대상 중 121건 경공매 유예신청(72% 신청)

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자(2,484

건) 중 현재 경·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

168건이었고,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,500여 건에 대



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.

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접수된 206건

을 지난 5월 30일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. 이 중 182건은 특별법 

시행 첫날인 6월 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

경·공매 유예·정지를 의결 받았고,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

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.

이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접수된 474건에 추가로 제출해 

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·공매의 유예·중지 등의 

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또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

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.

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경·공매 개시 관련 서

류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초본,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

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. 구비서류 등 기

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(☎032-440-1805)로 문의

하면 된다. 인천시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

305-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, 오전 

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. 

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“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

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

했다.


